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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해명자료
배포일시 2019. 3. 19(화) /총 1매(본문 1매)

담당
부서

도로국
도로운영과

담 당 자
∙ 과장 오수영, 사무관 김남철, 주무관 정종선

∙☎ (044) 201-3909, 3917, 3916

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국토부는 운전자 시야 확보 등 

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잡목 제거조치를 하였습니다. 

□ 국토부는 국도 1호선 도로 곡선구간에 자생적으로 자라난 잡목들에 

의해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거 작업을 하였습니다.

□ 또한, 제거된 잡목들은 즉시 청소조치 하였으며, 기사에 보도된 바와

같이 가지치기 인력 부족으로 방치한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MBN뉴스, 3.18) >

◈ “국도변 멀쩡한 나무 싹둑, 인력이 없어서”

-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멀쩡한 나무를 제거, 나무 제거 후 흉물스럽게
방치(주민 인터뷰)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

운영과 김남철 사무관(☎ 044-201-391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